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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는남자> 캔버스에 유채, 주문지 91×73cm 2024

김지용은 납작한 캔버스에서 공간과 볼륨을 찾아 끊임없이 
고군분투한다. ‘가족사진’이라는 레퍼런스에서 출발하지만, 그의 
회화는 대상을 한 시점에 고정하거나 어떻게 재현할지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입체파 화가가 그랬듯 대상을 한 번에 보여주기보다 
쪼개고, 겹치고, 재배열하는 데 집중한다. 화면 속 인물과 배경은 
자연스러운 원근을 거부한 채 큐브와 원통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된다. 마치 미완성의 조각이나 구겨진 상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감을 긁어내고 다시 덧칠하는 과정으로 회화적 제스처를 
전면에 드러낸다. 제거와 축적이 동시에 작동하며 손의 방향과 
움직임, 시선의 이동을 겹겹이 남긴다. 작가의 아버지를 몇 달간 
작업실로 불러낸 <레플리카> 시리즈는 이러한 태도가 응축된 
작업이다. 완성된 한 점의 회화를 다시 분해해 연작으로 제작했다.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지만, 서로 다른 구도와 
크기로 다양하게 변주된다. 작가는 원본과 복사본,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끈질기게 탐색한다.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회화과 학사 
및 동대학원 한국화 석사 졸업. 이아(2024), 트라아트(2022), 
이목화랑(2021) 등에서 개인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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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1월호 특집 「Rising Power 36」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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